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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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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Teens and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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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자기조절 학습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그릿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효과적인 목표 선정에 관여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 유발에 학습자 
내적인 효능감을 제공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
터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76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청소년의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South Korean 
teens in order to gain an understanding of grit, which is still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research, and
to obtain implications for Korean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This study also clarified the process
by which learners are involved in selecting effective goals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to provide 
cognitive efficacy for learners to encourage efforts to achieve their goals. This study was conducted over
the period of 4 weeks, and was mainly targeted at the middle-school and high-school boys and girls in 
Daejeon, Sejong and Cheonan by using 376 collected survey questionnair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d Sobel-tests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for the data analysis. The hypothesis tes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it of te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cademic self-efficacy. Second, the grit of tee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Third, academic self-efficacy of teen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Fourth,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teens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ens'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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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의 시기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한 인간으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립을 
준비하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인간은 유아
기,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각 단계를 거치
며 성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적응을 위해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는데 청소
년에게 있어서 학업은 주요 발달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학업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
아실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특히 하루 동안에도 다양한 정보가 생성되고, 사라지
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량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며, 개인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4].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학습자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양을 판단하여 그것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삶 전반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다[5]. 또
한 양적과 질적으로 높아진 지식을 교육에서는 평생교육
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회를 지향하는 오
늘날 이러한 지식을 자신의 인지적 판단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는 장기간 유지되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으며[6],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도 꾸준히 노력하는 특
성을 그릿(grit)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7]. 이러한 그릿
은 대학 입시 관련 경쟁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와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청소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8-9], 끈기와 열정을 통
하여 미래 지향적인 자신의 학습요구를 이어 나갈 중요
한 변인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Duckworth 등(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선천적인 
재능과 지능이 비등함에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공을 거
둔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그릿(Grit)’이라고 개념화하였다[10]. 즉, 다시 말해 그릿
은 상황 혹은 시간이 달라진다 해도 비교적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격적 특질로써 성취목표와 낙관적 귀인,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 동기 요인과 관계된다고 알려지
고 있다11]. 또한 그릿은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에서 서
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음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주영주와 김동심(2016)의 연구에서는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
고, 자기주도학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그릿
을 언급하였다[12].  황매향 외(2017)의 연구에서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연구
함으로써 그릿이 자기주도학습을 매개하여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였다[13].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이 학업과 관련하여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중요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릿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
임과 동시에[14-15],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지속시키고, 
개인에게 심리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학업과 성공적 과업
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은 개인의 성격적 특질인 그릿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고 알려져 있으며[11], 이서정(2018)과 한상춘(2017)의 
연구에서 그릿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16-17].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그릿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 학습을 이룰 수 있도록 후천적으로 도와주는 변인
으로 볼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이 직면한 상
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관한 기대와 신념을 나타내는데 학습자는 
이러한 내적 특성에 의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적
절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게 된다. 특히 학습자의 학
습능력과 수행을 나타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다양한 성공 경험 혹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
할 경우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지에 대해 예
측하고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위해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18-1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
생은 개인 능력을 의심하기 보다는 학습참여도가 높고, 
학습자 스스로 직접적인 학업수행을 긍정적 영향을 이루
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청소년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
작하고 진로에 대해 목표를 형성하는 시기인데, 이때 개
인의 교육은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
의 끈기와 관심은 동기를 증진시키고 투입되는 노력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1], 또한 개인의 끈기와 
관심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고과정을 통한 전략적 자기 학습의 
계획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
과 꾸준한 노력인 그릿을 통하여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그릿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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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
과의 경로를 상정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릿과 
자기조절 학습 간의 영향력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아직 
연구가 시작단계인 그릿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실천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효과적인 목표 선정에 관여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 유발에 학습자 내적의 인지적 효능감
을 제공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학습자의 자기조
절 학습 전략의 활용법에 증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릿
학업 수행이나 성취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단기적인 목표 성취와 관
련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성취
에 중점을 둔 것으로 Duckworth 외(2007)에 의해 소개
되었다[10]. 그리고 능력이나 지능이 수행을 성공적으로 
예측한다는 보편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꾸준한 
연습이 수행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22-23]. 또한, 그릿은 성취와 관련
된 중요한 변인으로써 21세기 건강한 발달과업 및 전 생
애에 걸친 심리발달의 성공적 결과를 유도하는 핵심 개
념으로 여겨지고 있다[24].

‘그릿’은 장기목표에 관한 성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써 상황적 혹은 개인적인 한계에 직면하더라도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을 말한다[10]. 그릿은 ‘꾸준한 노
력(perseverance of effort)’, ‘지속적인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의 2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꾸준
한 노력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
고 개인이 행위를 통제해 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25], 역경이나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끈
기 있게 노력을 지속하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10]. 지속적인 관심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에 
관해 오랜 기간동안 관심을 지속하거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위해 장기적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연구에서 정의하길, 그릿은 목표로 하는 일에 열
정을 다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노
력이 가능한 마음의 근력이고[26], 결단, 불굴의 의지, 용

기 등의 용어와 맥을 함께한다고 하였다[27].

2.2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한 과정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통한 학습계획 설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요구되는 여러 물적·인적 자
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학습전략을 실행한 후 그 결
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28]. 자기주도 학습
은 청소년이 동기적, 행동적, 인지적으로 학업과정에서 
학업성취를 촉진하여 지식을 얻는 과정이며, 청소년의 의
도적인 노력이다[29]. 이처럼 자기 주도 학습이란 사전에 
그 단계 혹은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학습
능력 및 실제 학습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따라 적
합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행 능력 및 평가능력을 의미
한다[30].

자기주도 학습에서 핵심 요인은 학습의 주체자인 학습
자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동기적으로, 행동
적으로 메타인지적으로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
습자이며,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인 촉진자를 말한
다[31]. 이렇듯 청소년이 자신의 학습에 스스로 참여, 계
획,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 및 결정 등을 자율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의 향상, 이러한 능력 향
상을 위한 시도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는 교수-학
습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주도권을 지니게 함으로써 훈련
될 수 있다[32].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청소년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스스로 계
획 및 실행하면서 그 과정 및 결과를 판단하는 것으로 학
습의 주체가 되려는 학습자의 의도적인 노력[29]이 필요
한 과정이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은 자율적인 학습 성향 
및 청소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며[33],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서[34],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31], 자기주
도 학습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과정
[32]이 중요하다.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 실행해 나가는 개인 능력에 관한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과제 수행의 결과는 개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의해 결정된다
[35]. 또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전략적 수행능력에 관
한 믿음으로부터 초래하는 것으로서[36] 주어진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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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데 있어 개인 능력에 관한 판단이며[37], ‘자신
이 어떤 행위를 능히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할 때,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행위를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개인
의 기대감을 말한다[38].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
려운 과제가 주어져도, 이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여
기기보다는 극복해야 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지
한다[39].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포괄적인 개념을 특수한 학업적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들이 
학업활동에서 가지는 개인 능력에 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학
습이론에서 언급되었던 자기효능감에서 학습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발전된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수
행에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 실행해 나가는 개인 능력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35].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
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당면한 과제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역경 속에서
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특징을 지닌다[4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에게 있어 내적 동기가 
되어 학업수행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습상황에 적응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개
인의 특성 및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41]. 그러므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업적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다.

2.4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

그릿이란 상황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힘이다[10]. 그러므로 높은 그릿을 지닌 
사람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실패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높은 학업
성취와 학업적응, 성공적인 수행을 이루어낸다[42]. 또
한, 학업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릿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끈기가 있는 학생일
수록 자기효능감에서도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43]. 그리고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
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44], 이는 자기효능
감이 개인의 특성과 같은 선행변인과 실제 수행 결과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주장
과도 일치한다[4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학생들의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
는 요인일 것으로 예상한다.

자기주도 학습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을 알아보면,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력을 더 
많이 하며[34, 46], 학습에 관한 높은 가치를 두고, 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47]. 이외에도 자기효능
감은 과제지속성[48], 과제 선택[49], 기능 획득[46]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여준다. Zimmerman과 Bandura, 
Martinez-Pons(1992)의 연구에서는 수학적, 언어적 효
능감에 관한 학생들의 지각 및 전략 사용과의 관계 연구
를 통하여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의 전략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50], Greene과 
Miller(1996)도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필요조건
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51].

한편, 그릿은 목표 성취를 위한 투지와 지속적인 노력
으로 정의되고,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10].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통제성을 들 수 있으나 자기
결정성, 목표와 관심의 지속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자기통제성은 단기 목표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과업의 성취를 중시하는[52] 반면, 그릿은 오랜 기간동안 
상당한 수준의 과업을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꾸준함을 요구하는 자기주도학습의 속성상 그릿
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매우 유의할 것이고, 이는 
Duckworth 외(2007)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10].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H1. 청소년의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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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청소년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청소년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 학습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천안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학

생 4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표집 기
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약 4주
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전체 384(96.0%)부
의 설문지를 회수, 자료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설문지 
8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지는 총 
376(94.0%)부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타당성 검증을 하였고, 신뢰도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 법칙타당성 및 판별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
고, 자기주도 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그릿
본 연구의 그릿 측정도구는 Duckworth 외(2007)가 

제작한 Original Grit Scale(Grit-O)[10]를 김희은
(2018)이 번안한 척도[53]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 ‘관심의 일관성’의 2개의 요인과 요인별로 각 6
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릿 척도는 5점 Likert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그릿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투지와 열정, 끈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
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살펴보면, 관심의 일관
성은 0.896, 노력의 꾸준함은 0.882로 전체 0.923으로 
나타났다. 

3.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과 박

인영(2001)이 제작하고 타당화 연구를 한 척도[54]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
이 높은 문항만을 선별하여 과제난이도 선호 6문항, 자기

조절 효능감 6문항, 자신감 6문항, 총 18문항으로 설정
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α)을 살펴보면, 과제난이도 선호는 0.807, 
자기조절 효능감은 0.804, 자신감은 0.830으로 전체 
0.899로 나타났다. 

3.3.3 자기주도 학습
본 연구의 자기주도 학습 척도는 Pintrich와 

DeGroot(1990)의 학습동기화 전략검사(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55]를 기초로 하여 양명희(2000)가 제작[28]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문항만을 선별하여 자기주도 학
습은 인지조절 8문항, 행동조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주도 학습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
되었고, 자기주도 학습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α)을 살펴보면, 인지조절은 0.834, 행동조
절은 0.870, 전체는 0.894로 나타났다. 

3.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석 결과 남성 56.4%(212명), 여

성 43.6%(164명)로 나타났으며, 학년으로는 중학교1학
년 5.9%(22명), 중학교 2학년 18.6%(70명), 중학교 3학
년 20.7%(78명), 고등학교 1학년 30.1%(113명), 고등학
교 2학년 24.7%(93명)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대한 응
답으로 천안 17.3%(65명), 세종 39.1%(147명), 대전 
164명(43.6%)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대해서는 하 
37.8%(181명), 중 34.8%(131명), 상 27.4%(103명)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로는 아파트가 48.1%(181명), 주택 
39.6%(149명), 빌라 12.2%(46명)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학습 요인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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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모든 하위 요인에 대한 적재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으
며,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신뢰
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 (AVE)도 각각 기준치인 0.7
과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
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과 같이 그릿, 학업적 자기효
능감,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고, Table 2와 같이 요인부하량(λ)의 값이 요인 
분석 결과 0.707에서 0.869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23.883
(p=0.000) 11 .007 .981 .982 .990 .990 .056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Cronb
ach’s α

Grit

→
Consisten

cy of 
interest

0.780 Fix -

0.919 0.850 0.923

→
Steadfastn

ess of 
effort

0.869 0.084 13.004*

**

Academi
c

self-
efficacy

→ Preferred 
difficulty 0.707 Fix -

0.944 0.850 0.899→
Self-regul

ation 
efficacy

0.856 0.073 14.673*

**

→ Confidenc
e 0.800 0.079 13.985*

**

Self-
directed 
learning

→ Cognitive 
control 0.784 Fix -

0.932 0.873 0.894
→ Behavioral 

control 0.802 0.071 15.129*

**

***p<.001, **p<.01, *p<.0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간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다음 Table 3과 같다.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하위 요인
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릿의 하위 요인 중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
인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41.9%, 46.6%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인지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46.5%, 50.1%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가운데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 효능감이 자기주
도학습의 하위 요인 중 행동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각각 58.2%, 58.6%
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은 인지조절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5.0%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0.313∼0.704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하였고,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1 2 3 4 5 6 7

1 1 　 　 　 　 　 　
2 .678** 1 　 　 　 　 　

3 .313** .416** 1 　 　 　 　
4 .419** .466** .596** 1 　 　 　

5 .404** .417** .535** .704** 1 　 　
6 .465** .501** .489** .567** .550** 1 　

7 .433** .494** .582** .586** .542** .629** 1
**p<.01
1: Consistency of interest, 2: Steadfastness of effort, 3: Preferred
difficulty, 
4: Self-regulation efficacy, 5: Confidence, 6: Cognitive control,
7: Behavioral control

Table 3.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

과 Table 4와 같으며,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
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 Table 5,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626, p<.01), 자기주도 
학습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90, p<.01).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91, p<.01).

 (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23.883
(p=0.000) 11 .981 .990 .982 .990 .981 .007 .056

Table 4. Research mode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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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S.T β S.E. C.R. P Sig.

Grit →
Academic

self-
efficacy

.626 .056 9.176 .000 Sig.

Academic
self-

efficacy
→

Self-
directed 
learning

.691 .072 9.141 .000 Sig.

Grit →
Self-

directed 
learning

.290 .050 4.518 .000 Sig.

***p<.001, **p<.01, *p<.05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6은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간접효과는 p<.05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
da-nt

Variable

paramet
er

dependa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rit

Academi
c

self-
efficacy

Self-
directed 
learning

.290 .000 .432 .000 .722 .000

***p<.001, **p<.01, *p<.05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academic 
self-efficacy

본 연구는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
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56]한 Sobel-test를 실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업적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는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정(+)적인 유
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Grit
Academic

self-
efficacy

Self-
directed 
learning

6.483 .000

Table 7. Sobel-test result of academic self-efficacy

5. 결론

청소년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
작하고 진로에 대해 목표를 형성하는 시기로써 지속적으

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
인의 끈기와 관심은 동기를 증진시키고 투입되는 노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그릿이 지속적인 관심이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청소
년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하고, 그릿과 학업적 자기주도 학습 간의 관계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천안 지역에 위치한 중·고등 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
문지는 총 376부이다. 자료분석은 SPSS와 AMOS를 활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Sobel-test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
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
업상황의 어려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
임으로써 높은 학업성취 및 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
연구[42-43]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청소년의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꾸준함을 
요구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장기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 과업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릿이 강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한 Duckworth 외(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0].

셋째,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 학습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입증한 선행연구[50-51]의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청소년의 그릿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의 학업환경에
서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학업에 대한 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학습전략으로 자신의 학습결과를 스
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
주도 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다루었고, 매개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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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변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자기주
도 학습 전략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변인들을 확인, 수
준 차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
소년 시기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
육적 과제로서 학습자의 꾸준한 노력인 그릿, 자신감 등
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습
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 및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
해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 세종, 천안 지역 등의 충청도 소재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기시키에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지 방식에 의한 연구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교육
현장 종사자들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학습활동에 필
요한 학교환경을 직접 관찰하여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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